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을 모십니다.

▶예매:www.megabox.co.kr

▶ARS:1544-0070

1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2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3D 12세

3관 신의 한 수/소녀괴담
전체관람불가

15세

4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5관 더 시그널 12세

6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7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불가

8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혹성탈출:반격의 서막
12세
12세

9관 좋은 친구들/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전체관람불가

15세

10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더 시그널/소녀괴담/좋은 친구들
12세/12세
15세/전체관람불가

1관 좋은 친구들 전체관람불가

2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신의 한 수
12세

전체관람불가

3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불가

4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3D/좋은 친구들
12세

전체관람불가

5관 더 시그널 12세

6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디지털 12세

7관 신의 한 수 전체관람불가

8관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12세

9관 소녀괴담 15세

10관 혹성탈출:반격의 서막-디지털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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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

에 오르기 위해서 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안부도

묻고, 얘기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여러 이유로 키우리산악회의 정기 산행일이 기다려진다. 지

난 12일 오전 광주비엔날레주차장. 회원 36명이 안부 인사를 하고 목

적지로 출발했다.

이날의 산행 목적지는 보성군 오봉산.

다소 생소한 산인데다 며칠 전 몽고를 다녀온 탓에 다른 때와 달리

몸이 다소 무거웠다.

그나마 산이 높지 않은데다 오후 6시께는 광주에 도착한다는 말을

믿고 산행에 나섰다.

일행은 보성 득량 남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언제나

그렇듯 몸이 풀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20분정도 오르자 확 트인 바다가

보였다. 날씨가 다소 흐려 득량만이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모

처럼 산에서 내려다 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다.

봉우리 다섯개가 모여 어우러진 산 오봉산. 바닷가 근처 독특하지

않는 평범한 산처럼 느껴지는데, 산 속으로 한발 한발 파고들면 작은

산이 어찌 이토록 신비스런 자연미를 갖추었을까! 하는 감탄사가 나오

게 한다. 득량만과 득량들판, 바닷가의 해무가 매우 정겨웠다.

산행 초반 어려움을 잊고 산등선을 따라 걷는 산행에 ‘실바람이라도

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잠시 제1봉은 언제 지

났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신비한 돌탑이 나타나는 제2봉을 만났다.

옛날 온돌방의 구들장 돌로 쓰여 선조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널

찍하고 반듯 반듯한 돌들이 다양한 모양의 돌탑으로 변하여 우리를 반

겨줬다. 계속 나타나는 돌탑을 보며, 저 커다란 탑들을 쌓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무슨 이유로, 무슨 공을 들이기 위해 쌓은 것일까? 어

느 때 쌓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돌탑의 경치 감상도 순간이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일행 모

두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바다의 굴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갈고리를 닮았다는 조새바위 앞에서 더위도 식힐

겸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재충전을 했다.

조새바위를 지나자 산등선은 왼편 낭떠러지 너머로 득량만 방조제

와 비봉공룡공원이 위치한 마을이 편안함을 안겨줬다. 깎아지른 절벽

을 올라야 정상에 갈 수 있듯, 아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제 3봉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더위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눈

으로 품은 풍광만은 너무 좋았다. 3봉 정상에서는 약간의 해풍이 불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제 4봉으로 향하는 길은 양쪽이 숲으로 이어지는 그늘진 산책길이

다. 저 멀리 오른편 해평저수지의 아름다움을 보며 제4봉으로 오르면

서 여름 산행의 복병인 땅속에 사는 말벌집이 길 가운데서 발견돼 일

행 모두 불안감 속에 조심히 통과했으나 결국 말벌에 회원 2명이 벌에

쐬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야생화의 예쁜 자태

와 절벽의 이끼도 지친 일행을 반갑게 맞아줬다. 드디어 땀에 젖어 지

쳐있는 우리들 앞에 오봉산의 으뜸인 칼바위가 위용을 드러냈다. 30여

m의 칼바위는 기묘하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코브라로, 살모사로,

반월상의 칼로 보였다. 칼바위를 중심으로 주위에 둘러 쌓여 있는 바

위들의 형세가 그만큼 비범했다.

날카로운 칼날을 세워 놓고 병풍을 펼쳐놓은 듯 한 공간은 더위와

땀에 젖은 육체의 휴식과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듯 하다.

점심 식사 후 20여분을

더 가니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풍경이 펼쳐졌

다. 오봉산 정상이다. 해발

320m에 불과한 오봉산은

능선을 넘어 온데다 5개의

봉우리를 거쳐 온 탓에 1

천m이상의 고봉처럼 느껴

졌다. 이전에 올랐던 누군

가에 의해 오봉산 정상 표

지판에 새겨진 320m 글씨

가 820m로 둔갑(?) 된 것

이 산행이 만만치 않았음

을 암시해 줬다. 일행은 정

상에서 잠시 쉬며서 풍경

을 감상했다. 저마다 그래

도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고 했다. 그만큼 눈앞에 펼

쳐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일행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하산에 나섰다.

오봉산 정상에서 너덜경

의 하산 길을 30여분 내려가자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우리를 반겨줬

다. 이 골짜기의 막바지에 있는 10여m 높이 용추폭포가 아래는 넓은

소를, 양편과 앞에 바위벽으로 통속 같은 공간으로 아름다운 장관을

이뤘다. 모두 등산화를 벗고 계곡에 발을 담그니 신선놀음이다. 피로

가 확 풀리는 듯 했다. 물이 워낙 맑고 차가운지라 좀처럼 자리를 뜰줄

몰랐다. 산에서 내려와 보성에서 해수 온천탕을 들렀던 탓에 산행 뒤

끝도 깔끔했다. /글=박종국봑새롬대표이사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시민기자

븮조새바위븯 븮칼바위븯븣신비로운 돌탑따라五峯의속살을더듬다

뱚키우리산악회와함께떠난 보성오봉산

박종국

내마음의지도따라사색의길을걷다

오봉산에서바라본득량만과득량들판.해무가끼여더욱신비롭다.작은사진은오봉산정상에선회원들.

오봉산에는곳곳에신비한돌탑들이자리하고있다.

오봉산의으뜸칼바위를배경으로븣.

속도를버리니안보이던것들이눈앞에

하산길에 만난 용추폭포. 그맑은 물에 발을 담

그니산행의피로가저절로풀린다.

CMYK


